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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소비자가격 공개 의무화
지경부, 가스충전소 공개 추진 … 국제유가 편승해 가격 급등

전국의 모든 가스충전소의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LPG 충전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가스충전소에 LPG 가격 공개

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월30일 밝혔다.

정부는 2008년 4월부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을 공개하고 있지

만 LPG 가격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전국의 충전소 1600여곳 중 평균 73%인 1200여곳만 자발적으로

LPG 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들이 LPG 가격을 공개하다가도 가격이 오를 때에는 공개하지 않고 자신이 유리할 때만 가격

을 밝히는 등 가격공개가 안정적이지 않았고, 소비자도 전체 충전소의 가격이 공개되지 않아 정확하게 비교하

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오피넷의 가격 공개는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 공개와 마찬가지로 충전소가 카드 단말기에 단가를 입력하

면 카드사가 취합해 하루에 6번 오피넷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오피넷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법령이 개정돼 소비자들이 오피넷을 통해 정확한 LPG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고 충

전소를 선택할 수 있다.

국제유가 강세에 편승해 LPG 가격도 많이 올라 자동차용 부탄(Butane)은 2010년 가을 리터당 900원대였던

것이 최근에는 1070원에 육박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국 충전소의 LPG 가격 공개가 의무화되면 오피넷이 제공하는 LPG 가격 정보의 신뢰도

가 올라가고 택시 영업자 등 LPG 소비자도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격이 싼 충전소를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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